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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수상 상금 전액 기부
- 이덕규 경사 등 5명, 순직 해양경찰관 가족에게 전액 전달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지난 6일 해양 수호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현장 

장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로 발명대회에서 수상한 해양경찰관 5명이 모여 상금 전액을 

순직 해양경찰관 가족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 1501함 소속 이덕규 경사는 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5회 2022년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시상식’에서 '스턴-로프 발사기' 발명으로 은상과 

함께 상금 50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이후영 경장은 ‘공기튜브 골격 선박 침몰방지 리프팅 백’을 출품

하여 은상을, 여수해경서 조영훈 경감은 ‘수중용 에어 롱 커터 그라인더’, 중앙해양특수

구조단(서특대) 권재준 경위는 ‘갯벌 구조용 다기능 구조보드’, 보령해경서 김택규 경장

은 '드라이슈트 특수 방화 내피'를 출품해 각각 동상과 상금을 받았다.

 이들 5명은 상금을 모아 2016년 11월 강원도 삼척시 초곡항 인근 갯바위 고립자 4명의 

생명을 구하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순직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김형욱 경위·

박권병 경장 유족과 2020년 6월 통영시 홍도 인근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악천후 속에서 거센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구조했지만 본인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정호종 경장 유족에게 기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하여 발명대회에서 변리업무를 맡은 ‘유니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110만원과 ‘비영리봉사단 희망이음 로프’에서 200만원을 함께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상금 및 성금 500만원은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비영리봉사단 희망이음 로프’를 

통해 비대면으로 유가족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덕규 경사는 “이번 기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의 

취지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